1. 거동불편? 거동불능?
환자의 거동 불편이 아니라 불능이 맞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잘못 나간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리처방 하시면 안됩니다.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복지부 해석이 불능이며, 소위를 통과한 수정법안에서도 불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이전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가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도 대리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인데요. 보호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이지만 의사는 징역1년이하, 벌금 1000만원이하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돈 뜯어가려는 사기꾼과 공갈 협박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병원내에 게시하고 있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처방에 대한 고지]
의료법 제17조 1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처방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5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1. 동일 질병 2. 장기간 동일 처방(약 변경불가) 3. 환자 거동 불가능 4.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 5. 가족인 경우 (간병인은 대리처방 불가)

이전에 권헌영 원장님이 올려주셨던 현재의 기준을 복붙(복사하여 붙이기) 합니다.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대리진료(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대리진료(처방)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진료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

-정한수
